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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한 해 동안의 노력에 대하여 그

성과를 수확하고 기쁨을 나눌 때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대로 녹아 있는 작품들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교는 오래 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한 포교 방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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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 무구정광대라라니경, 직지

심체요절, 석보상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불교가 출판문화를 선도하고,

포교 방법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근대 100년 동안에는

수많은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포교와 불교방송, 불교TV를 활용한

미디어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1993년부터 불교언론문화상을

제정하여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사회발전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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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있습

니다. 불교언론문화상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현대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시대에 불교계도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 문화는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정보의 홍수를 넘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야말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필수 덕목이 되었으며,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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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언론과 언론인은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올바른 불교언론상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하여 불교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0101221 제18회 불교언론문화상

5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안국선원 수불스님과 문화부장 효탄

스님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치하의 말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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